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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론론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오던 전통적 보

철 치료는 최근에 성공적으로 임프란트로 대체되고 있

다. 발치후 4~6개월의치유기간을갖고임프란트를식

립하는 Brånemark 프로토콜1)은 장기간에 걸친 성공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치조정 골이

흡수되어 손실될 수 있으며, 발치와가 완전히 치유될때

까지장기간기다려야한다는단점이있다. 임프란트표

면 및 형태의 개선, 임프란트 기구와 수술법의 발달로

임프란트 치료의 성공은 높아졌고, 이에 치료시기의 단

축과 단순한 수술법이 중요하게 되었다. 발치와 동시에

임프란트를 식립하는 즉시 임프란트(Immediate

implant)법이 1978년 Schulte2)에 의해 소개되었다. 즉

시 임프란트는 치료시간의 단축, 잔존 치조골을 보존하

기쉽다는점, 발치와를활용하여적합한위치에식립할

수 있다는 점, 발치와의 치유와 골생성능력을 이용한다

는장점이있다. 하지만발치와동시에임프란트를매식

함으로써발생되는단점또한있다. 즉시임프란트시다

양한 해부학적 형태의 발치와로 인해 발치와와 임프란

트간 수평적, 수직적 골결손이 생긴다3). 임프란트 주변

골 결손부의 치유는 공간내에 형성된 혈병(blood clot)

의 안정성에 의해 좌우되는데, 2~3개의 건전한 발치와

벽을 갖지 못한 경우 혈병의 안정화와 골형성은 불리해

진다. 이때 차폐막(Barrier membrane) 및 골 이식재

(Bone graft material)를 사용하는 것은 골재생과 골

유착(osseointegration)을 위해 효과적이다4, 5). 하지만

일차봉합의 어려움에 의한 비흡수성 차폐막의 조기노출

은 임프란트 주변 골 결손부에서의 골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치아 발거시 치주 및 치근단 염증

은임프란트의골유착을방해한다7-10).

Wilson & Weber는 일차 봉합을 위한 연조직의 증대

및 국소적 병소를 해소할 수 있는 조기 임프란트 방법

(Early implant or delayed immediate implant)을

제시하였다11). 조기 임프란트는 발치 후 4~8주후에 임

프란트를 발치와에 매식하는 방법이다. Watzek은 즉시

임프란트와 조기 임프란트, 만기 임프란트(late

implant)간에장기간에걸친예후가유사하다고보고하

였다12). 평균 27.1개월에 걸쳐, 임프란트 주변의 연조직

및 골흡수량을 측정하였는데, 시기에 따른 임프란트시

골흡수량(Bone resorption)및 탐침깊이(Pocket

probing)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조기임프란트시장점은다음과같다.

(1) 발치후 치유기간동안 치주 및 치근단병소

(periodontal, periapical infection)는해소된다. 

(2) 발치와를 완전히 피개한 연조직은 임프란트 매식후

일차봉합을용이하게해준다.

(3) 발치와 부위에서 골재생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

기13)인 발치후 4~8주시기를이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임프란트 식립부위로서 상악소구치 부위는

상악전치부에비해발치시잔존협측, 구개측골이두꺼

워잔존치조골의심한수평적, 수직적결손을동반하지

않고 치유되는 경우가 많고, 임프란트시 추가적인 골증

강술(Bone augmentation)이 필요치 않는 경우가 많

다. 또한 발치와 형태도 초기 고정을 얻기 용이하다. 본

증례보고에선 치주 및 치근단 병소가 존재하는 상악 소

구치부위를 발치후, 특별한 골이식술 및 차폐막사용 없

이 조기 임프란트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상악

소구치 부위에서 조기 임프란트 술식의 임상적 유용성

을평가해보자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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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echnique of “early implant”where the timing of fixture placement is delayed till 4 to 8 weeks after extraction

overcomes the disadvantages of immediate implantation and allows the elimination of associated infective processes,

the achievement of maximum osteoblastic activity and complete wound coverage that simplifies the placement of

grafts or membranes. This case report was to evaluate early implantation on Maxillary premolar site as a easier and

predictable method. 2 Patients received teeth extraction on maxillary premolar sites, due to endodontic failures and

periodontal infection. The Implant fixture was placed at 4weeks after tooth extraction where the problem of dentally

related infection has resolved. In the first case, the size of coronal gap which is the distance between implant and

bone was less than 2mm.  In the second case, coronal gap was absent. Without a use of barrier membranes and bone

grafts, implant sites were closed primarily. At re-entry, amount of bone fill was observed and the residual defect was

almost absent. In conclusion, early implantation could be predicted to have a good short-term prognosis with bone

regeneration occurring around the defect without the use of barrier membranes or bone sub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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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는 모두 1.5㎜ 이상이었고, 발치와의 골내 출혈이 있

었다. 상악제1소구치의발치후상악우측제2소구치, 1,

2대구치 부위에 이미 식립되어 있던 임프란트는 2차수

술을 시행하여 높이 4㎜의 임프란트 치유나사(healing

abutment)를 연결후 4-0 Monosyn䠶(B. Braun,

Melsungen AG, Germany)으로 봉합하였다. 발치부위

는봉합하지않았다. 일주일후발사를시행하였다.

3) 임프란트 식립

발치 1개월후, 발치와는 연조직으로 완전히 피개되었다

(Fig. 3). 치조정절개(mid-crestal incision)시행후 전

층 판막 거상하여 직경 4㎜, 길이 10㎜인 임프란트

(Brånemark MK III, Nobel Biocare, Sweden)를 식

립하였다. 주로 osteotme을 이용하였고, 30N의 초기

고정을얻었다.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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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례례발발표표

CASE 1

1. 환자정보

2006년 2월, 60세 여환이 상악 우측 제1소구치의 근관

치료실패로 발치후 임프란트를 원한다는 주소로 내원하

였다. 내원당시방사선사진상에서상악우측제1소구치

치근단 부위의 병소가 관찰되었다(Fig. 1). 임상적으로

국소적인 치은의 발적과 부종상태가 관찰되었으며, 치

관이 파손된 잔존치근의 형태였다(Fig. 2). 2개월전 상

악 우측 제1, 2대구치, 제2소구치부위는 치아상실로 인

하여, 임프란트 시술이 이미 시행되었다. 상악 제1소구

치부위를발치후임프란트를시행하기로하였다.

2. 수술방법

1) 술전 환자 관리

임프란트 식립전 치석제거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구

강위생관리를 교육시켰다. 전신적으로 건강하여 예방적

항생제는투여하지않았다. 

2) 발치

발치부위를 1: 80,000 epinephrine포함 2% 염산리도

카인(유한양행, Korea)으로 국소마취하였다, 상악 제1

소구치의 발거시 가능한 발치와의 손상을 막기 위여

periotome(Gore Tex , USA)을 이용하여 치주인대와

치아를 분리시킨후, 발치겸자를 사용하여 근원심측으로

탈구시켜, 조심스럽게 발치를 시행하였다. 발치시 육아

종성조직이치근과함께관찰되었다. 발치후발치와주

위를 조심스럽게 소파술을 시행하여 염증조직을 제거하

였다. 발치와는 협설측폭이 7㎜, 근원심측 폭이 5㎜ 정

도인모래시계형태였다. 잔존협측, 구개측치조골의두

Ⅱ

Fig. 1. 환자 초진 파노라마 사진. #14 치근단 부위에 병소가 관찰된다. 2개월전 상악 제
1, 2대구치, 제2소구치부에 임프란트가 식립되었다.

Fig. 2. 환자 초진 임상 사진. 국소적인 치은의 발적과 부종
상태가 관찰되고, 치관이 파손된 잔존치근형태이다.

Fig. 3. 식립 전 임상사진. 발치와는 연조직으로 완전히 피
개되었다.

Fig. 4. 식립 후 임상사진. 임프란트와 협측 치조골사이에
1㎜, 구개측 치조골사이에 2㎜ 정도의 간격이 관찰되었다. 

Fig. 5. 식립 2개월 후, 2차수술시 협측 1㎜, 구개측 2㎜의
수평골결손부가 치유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6?2@@@@@@@@@@@@@@fW2@@@??@@6X?@@@@@@@@@6?2@@@@@@?@@@e?W2@@@@@@?@@@@@@@@@@6?2@@@
@@@?@@@@@@@@@@@@@@@@@@@@f7@@@@??@@@)X@@@@@@@@@@@@@@@@@@?@@@e?7@@@@@@@?@@@@@@@@@@@@@@@H
@@@?@@@@@@@@@@@@?@@@@@@@f@@@@@L?@@@@@@@@??@@@e@@@(Y@@@?@@@e?@@@(Y@@@@@@@?@@@@?@@@@@5?
@@@?@@@@@@@@@@@@@@@@@@@@e?J@@@@@1?@@@@@@@@??@@@e@@@??@@@?@@@e?@@@e@@@@@@@@@@@@?3@@@(Y?
@@@?@@@@@@@@@@@@@@@@@@@@eO&@@@@@@?@@@@@@@@??@@@e@@@)X@@@?@@@e?@@@)X@@@@@@@@@@@@?N@@@He

@@h@@@?g?@@@h@@@?g?@@@he@@@?@@@@@@@@@@@@f@@@@@@@@@@@@@@@@@@@@@@@??@@@e3@@@@@@@?@@@@@@@@@@@@@@?@@@@@@@@e@@@?e
@@h@@@?g?@@@h@@@?g?@@@he@@@?@0?4@@@@@@@@f@@@@@@@@@@@@@@@@@0?4@@@??@@@eV4@@@@@@?@@@@@0?4@@@@@@?@@@@@@@@e@@@?e

Implantology 37

4. 보철물 장착

수술완료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악 우측 제1, 2소

구치, 대구치부위에최종보철물이장착이되었고, 방사

선 검사 및 임상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없이 잘 유지

됨을확인할수있었다(Fig. 7, 8). 

CASE 2

1. 환자정보

2006년 7월, 37세 여환이 임프란트 치료를 받고 싶다

는주소로내원하였다. 상악우측제1, 2대구치가상실되

어있었고, 상악제1, 2소구치부에 2㎜의치은퇴축과, 6

㎜의 치주낭이 있었다. 치관주위로 국소적인 치은의 발

적과 부종상태가 관찰되었다(Fig. 9). 환자에게 문진한

결과 1년전쯤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

다(Fig. 10). 치료는상악제1, 2소구치, 제1대구치부위

를임프란트로수복하기로하였다.

1) 술전 환자 관리

임프란트 식립전 치석제거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구

강위생관리를 교육시켰다. 환자는 건강하여, 예방적 항

생제는투여하지않았다.

2) 발치

발치 부위를 1: 80,000 epinephrine 포함 2% 염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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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프란트와 발치와 사이의 간격(gap)

임프란트와 잔존 치조골 사이에 수평골결손이 생겼다.

임프란트와 협측 치조골사이에 1㎜, 구개측 치조골사이

에 2㎜ 정도의 간격이 관찰되었다(Fig. 4). 덮개나사

(Cover screw)를 장착하였고, 부가적인 처치없이 임프

란트 매식부위를 4-0 Monosyn䠶(B. Braun,

Melsungen AG, Germany)봉합사를 사용하여 연조직

봉합시켰다. 

5) 2차수술

2개월이 지난후 2차수술을 시행키 위해 치조정내 절개

시행후, 전측판막을 거상하여 관찰시 임프란트와 발치

와 사이의 구개측 결손부는 탐침시 저항감이 느껴지는

경조직으로 치유되었다(Fig. 5). 치유나사(healing

screw)를 연결하고, 봉합시켰다. Periotest䠶(Siemens

AG, Bensheim, Germany)결과 -3으로 측정되었다.

방사선투과성소견은없었다(Fig.6).

3. 술 후 환자관리

일차수술 및 이차수술후 항생제로 목시클정 375㎎

(Amoxicillin 200㎎, potassium clavulanate 125㎎,

대웅제약) 및 진통제인 에어탈정 100㎎(Aceclofenac,

대웅제약)이 술후 5일간 처방되었고, 수술후 리스테린

양치액 (Listerine䠶, pfeizer)을 수시로 양치시켰다. 1

주일이 지난후 발사를 시행하였고, 매 1개월마다 임상

및 방사선학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상적으로 임프란트

주위에 염증이 없었고, 방사선 사진상 임프란트 주변에

방사선투과성소견은없었다. 
Fig. 6. 식립 2개월후 방사선사진. 2차수술후 치유나사가
연결되었고, 방사선 투과성소견은 없었다.

Fig. 7. 식립 4개월후 방사선사진. 보철지대주가 연결되었
다. 

Fig. 8. 식립 4개월후 임상사진.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었다.

Fig. 9. 환자 초진 임상사진. 상악 제 1,2 소구치부위에 2mm
의 치은퇴축이 있었다. 

Fig. 10. 환자 초진 파노라마 사진 #14, #15부위의 치조골소실이 보이고, 상악 우측부위
에 상악동 거상술이 시행된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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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 후 환자관리

항생제인 목시클정 375㎎(Amoxicillin 200㎎,

potassium clavulanate 125㎎, 대웅제약) 및 진통제

인 에어탈정 100㎎(Aceclofenac, 대웅제약)을 술후 5

일간 처방하였고, 리스테린 양치액(Listerine䠶,

pfeizer)을 하루에 수시로 양치시켰다. 1주일후 발사를

시행하였고, 1개월마다 임상 및 방사선학적으로 평가하

였다. 식립 3개월 째에도 방사선 검사 및 임상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없이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 14). Periotest (Siemens AG, Bensheim,

Germany)결과 상악 제1소구치는 -2, 상악 제2소구치

는 -3으로 측정되었다. 식립 4개월째에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었다(Fig. 15). 

총총괄괄및및고고찰찰

Schulte는 1969년에 치아 발거와 동시에 임프란트를

식립하는 즉시 임프란트를 소개하였다2). Tu̇̇bingen 임

프란트의 성공률은 알루미늄 옥사이드 임프란트

(aluminum-oxide implant)의 파절 및 골유착의 실패

등으로 60%~92.5%의 범주였고2,14,15),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기 임프란트(late implant)를 선호하게 되

었다. 하지만, 임프란트의 형태 및 표면의 개선은 임프

란트의 성공률을 높여주었고, 전통적인 임프란트 시술

에따른치료기간의단축이새로운관심사가되었다.

즉시식립임프란트의장점은외과적시술의횟수와시

간의 단축이다16,17). 하지만, 즉시임프란트시 치주 혹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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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카인(유한양행, Korea)으로 마취하였다.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부위가서로연결된고정성보철물양상이

었다.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보철물 연

결부위를 잘라내었다. periotome(Gore Tex, USA)을

이용하여 치주인대와 치아를 분리하고 발치겸자를 사용

하여 발치를 시행하였다. 발치시 염증성 조직이 치근과

함께 관찰되었다. 상악 제1소구치 발치와 부위는 폭이

협설측으로 6㎜, 근원심측으로 4㎜ 정도의 모래시계 형

태였고, 치근단 중격(septal bone)은 명확히 존재치 않

았다. 잔존 협측치조골의 두께는 1.5㎜, 구개측 치조골

의 두께는 2㎜ 정도였다. 제2소구치 발치와 부위는 협

설측폭이 5㎜, 근원심측 폭이 4㎜ 정도의 타원형태였

다. 잔존 협측, 구개측 치조골의 두께는 2㎜ 정도였다.

발치후 발치와 주위를 소파술을 시행하여 염증조직을

제거하였다. 발치부위의봉합은시행하지않았다.

3) 임프란트 식립

발치 후 1달이 지난 후에 발치와 부위는 연조직으로 완

전히 피개되었다(Fig. 11). 상악 우측 부위를 1: 80,000

epinephrine포함 2% 염산리도카인(유한양행, Korea)

으로 국소마취후 치조정절개를 시행하였다. 전층 판막

거상후 발치와내의 육아조직을 조심스럽게 소파술을 시

행하였다. 직경 4.1㎜, 길이 12㎜인 임프란트(ITI RN,

ITI, Swiss)를 발치와에 식립하였다. 드릴링은 초기에

만 사용하였고 주로 osteotome을 이용하였다. 상악 소

구치부 모두 30N의 초기고정을 얻었다. 상악 우측 제 1

대구치 부위는 상악동 거상술이 시행된 부위로

osteotome만을 이용하여 직경 4.8㎜, 길이 12㎜인 임

프란트(ITI WNI, ITI)를 식립하였고, 20N의 초기고정

을 얻었다. 임프란트 매식부위를 4-0 Monosyn䠶(B.

Braun, Melsungen AG, Germany)봉합사를 사용하

여봉합하였다. 

4) 임프란트와 발치와사이의 간격(gap)

식립후 임프란트와 발치와사이의 간격은 양측 모두 관

찰되지 않았다. 3㎜ 높이의 치유나사(Healing cap,

ITI, swiss)를 장착하고, 부가적인 처치없이 임프란트

매식부위를 4-0 Monosyn?(Monofilament, BRAUN)

봉합사로 일차 연조직 봉합시켰다. 방사선 사진상 발치

와로잘식립된임프란트가관찰되었다(Fig. 12).

Fig. 11. 발치 1개월 후 임상사진. #14, 15 발치와부위는 연
조직으로 완전히 피개되었다.

Fig. 13. 식립 3개월후 임상사진, #14, 15, 16 특별한 염증
소견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Fig. 15. 식립 4개월 후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었다. 

Fig. 14. 식립 3개월후 방사선사진 #14, 15, 16 특별한 방
사성투과성 소견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Fig. 12. 식립 후 방사선 사진. 상악동 거상술이 시행된 부
위로 #15, 16 임프란트가 위치되었다. #14, 15 발치와부위에
임프란트가 식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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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골세포의 석회화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발치

후 7~10일경 발치와의 기저부에서부터 진행되어 6주

정도가 되면 발치와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 5단계에서

는 24~35일경 완전한 상피접합이 이루어진다. 5~10주

까지 골이 차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16주가 되면

골이 완전히 차게 된다. 즉 가장 활발한 골화반응이 일

어나고 치조골 변연흡수가 최소이고, 일차 창상폐쇄를

용이하게 연조직이 증강된 시기는 4~8주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시기는조기임프란트시기로활용될수있다. 

본 임상증례의첫번째증례에선직경 4㎜, 길이 10㎜의

임프란트 식립후 협측으로 1㎜, 구개측으로 2㎜ 정도의

발치와와 임프란트간 수평골결손이 생겼고, 두 번째 증

례에선 직경 4.1㎜, 길이 12㎜의 임프란트 식립후 근,

원심측은 물론 협설측에서도 수평골결손이 생기지 않았

다. 또한 두 증례모두 각각 협측 구개측 잔존 치조골의

두께가 1,5~2㎜ 정도로 협측, 구개측골의 골흡수가 심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만약 발치와의 협측, 구

개측 치조골벽에 광범위한 파괴가 있거나, 수평골 결손

이 2㎜이상된다면, 골이식과함께차폐막의사용을고

려해봐야한다.  수평골결손이 2㎜이내인경우적절한

일차고정과, 완전한 봉합이 이뤄진다면 별다른 처치없

이도자연치유될수있다고보고되었다38-40). 이를 근거로

특별한 처치없이 두 증례모두 일차 봉합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증례에서 발치시 발치와는 치조골정에서 협설

측폭이 7㎜, 근원심측폭이 5㎜인 모래시계 형태였다.

한달의치유기간후일차수술시향상된연조직양은수

술 후 일차봉합의 과정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차수술

은 치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프란트 식립후 2개월이

지난 무렵에 시행하였다. 동물실험에 따르면 피개형

(submerged type)이 아닌 비피개형(non-submerged

type)상태의 수평골결손부도 아주 미세한 양의 결손부

를 남기고 치유된다고 하였다. 이차수술시 임프란트 주

위의 수평골결 손부는 탐침시 저항감이 있는 조직으로

관찰되어 결손부에 골재생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초

기 2㎜이내의 수평적 골결손은 자연치유가 됨을 재차

확인할수있었다. 최종보철물은조기임프란트수술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착되었고, 방사선 검사 및 임

상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없이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있었다.

두 번째 증례에선 일회 수술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발치당시 발치와는 제1소구치 부위가 협설폭 6㎜, 근원

심폭 4㎜였고, 제2소구치 부위는 협설폭 5㎜, 근원심폭

이 4㎜ 정도였다. 발치와는 조심스럽게 소파술을 시행

하여 육아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골내 출혈을 유도

하였다. 조기 임프란트시 발치와는 정상적 골내 출혈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육아조직

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초기 고정력을 높이면서 골

유착을 유도한다고 알려져있다. 발치후 1달이 지난 무

렵, 발치와는 성숙된 연조직으로 완전히 피개되고 있었

다. 발치와는 골재생이 일어나 더욱 협소해져 직경 4.1

㎜의 임프란트 식립후 임프란트 주위 골결손부는 생기

지 않았다. 최종보철물은 조기 임프란트 수술후 4개월

이지난시점에서장착되었고, 방사선검사및임상검사에

서특별한이상소견없이잘유지됨을확인할수있었다.

이상의 증례에서 보듯 국소적 감염이 존재하는 상악 소

구치부위를 조기 임프란트술식을 통해 수복할 경우 다

음과같은장점이있다. 

(1) 발치와 국소적 부위의 염증은 발치후 4~8주의 치유

기간동안해소될수있다.

(2) 발치와의 협측 치조골 및 구개측 치조골벽의 두께가

1.5~2㎜정도시부가적인술식이필요치않다.

(3) 상악 소구치부위의 발치와는 조기 임프란트 식립시,

근원심폭이좁아초기고정력을얻기가용이하다.

(4) 임프란트 식립후 임프란트와 발치와사이의 수평골

결손부가 2㎜이하일 경우에는 특별한 골증강술등의

시술없이도자가치유를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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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병소가 있는 경우 골로부터 감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어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였다7-10). Novaes는 동물실험에서 국소적 병소가 없을

때, 임프란트와 골간의 접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18,19). 또한즉시임프란트시차폐막등을사용한경우에는

막노출에의한연조직열개(Dehisence)가 문제점이된

다. 골 재생에 있어 연조직의 일차 봉합은 중요한 요소

이다20,21). 따라서, 즉시 임프란트법에서 보다 충분한 연

조직의 치유가 필요하다. 즉시 임프란트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치후 치유과정동안 여러 간격을 두

며 임프란트를 식립하는 방법들이 보고되었다.

Lekovic22)은 발치와 부위를 인상채득하여 비교하였는

데, 발치후 1개월내에 가장 많이 발치와 형태가 변한다

고 하였다. Schropp23)은 발치와의 변화를 계수 공제 영

상측정법(subtraction method)을 사용하여 살펴보았

는데, 첫 3개월에 치조정높이의 변화가 주로 일어난다

고하였다. 일반적으로치아발치후 3개월이지나면상

당한 정도의 골 소실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21,24,25).

이런 점에서치아발치후임프란트식립시기를고려할

때골소실의위험을최소화하고,  연조직치유를이용하

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차 봉합을 위한 연조직

의 증대 및 국소적 병소를 해소할 수 있는 조기 임프란

트방법이필요한이유이다26,27). 

즉시 임프란트와 조기 임프란트시 치조골흡수는 대부분

의보고에서통계적으로유의할만한차이가없었고28-30),

오히려 치조골 흡수가 즉시 임프란트보다 조기 임프란

트에서 적었다는 보고도 있었다31). 장기 예후를 보았을

때 조기 임프란트의 성공률은 전통적인 만기 임프란트

(late implant)와의성공률과유사하였다12, 32). 

조기 임프란트 식립부위로서 상악 소구치부위는 상악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부위에 따라 식립양상에 차이가

있다. 해부학적으로상악제1소구치는두개의치근을가

지고 있어 치근단 중격(septal bone)을 이용한 식립이

필요하지만, 상악 제2소구치는 단근치이므로 기존의 임

프란트 식립방법에 발치와 하방 3㎜에서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변형을 통하여 식립이 가능하다33, 34). 식립

시가능한얇은협측골을피하여, 구개측방향으로식립

하는것이일반적인형태이다. 상악소구치부치근은협

측과구개측치근사이의거리가매우좁고, 치근의분지

부가다양하게나타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치근단중

격은작고얇기때문에드릴링시주의를요하며, 필요시

osteotome을 사용하여중격을편평하게처리하는방법

도 도움이 된다. 상악 제 1소구치를 발치할 경우에는 치

근단중격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상악 제 2소구치의경

우는 발치후 임프란트 식립시 상악동간의 거리를 확인

하여 식립하여야 하는데, 초기고정을 얻기 위하여 상악

동과 발치와간의 거리가 최소 5㎜ 이상을 유지하고 있

는 것이 좋다. 발거후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치조골 상방에서의 골흡수가 적어진다고 알

려져 있다35). 따라서 상악 소구치 발치후 잔존 치조골의

두께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술식의 필요성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악 소구치부위의 임프란트 식립시,

적절한임프란트의직경은 4~5㎜로추천된다. 

발치와에 임프란트를 식립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발치

와치유시연조직과경조직의상태에의해결정된다. 발

치와의 치유과정은 5단계의 치유기전으로 설명되는데

36,37), 첫 단계에선초기혈병(blood clot)이 형성되고, 섬

유소그물(fibrin network)을 따라서첫 48시간동안대

식세포, 중성구, 과립구, 단핵구및섬유아세포가이동하

며응집되기시작한다. 이어 발치후 4~5일 되는, 2단계

에선 혈병이 육아조직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내피상피가 새로 형성되고 있는 모세혈관과 함께 나타

나게 된다. 3단계에 해당하는 14~16일 시점에 육아조

직이 결합조직으로 바뀌며, 이때 결합조직에서는 섬유

모세포와 교원질 섬유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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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치와를 완전히 피개한 연조직은 일차봉합을 쉽게

유도할수있다.

이에 상악 소구치 부위의 조기 임프란트 술식은 예지성

있는치료가되리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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